
11 월 소식을 드립니다. 

 

사역의 바쁨 속에서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볼 수있도록 은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한 달도 선교회 식구들 그리고 교회들 평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어제 (11 월 24 일)까지 2 곳 학교 (탕가신학교와 리빙 스톤 중학교)의 졸업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11 월 소식을 나눕니다. 

이번달 소식은 2 곳 학교의 졸업식 소식과  2018 년도 리빙스톤 신입생 모집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탕가 신학교 졸업식 

어제 (11 월 24 일) 제 17 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21 명이 졸업을 했으며 그들은 

탄자니아 16 개 지역에 목회 연고지를 둔 사역자들 입니다. 이제 그들의 

사역지가 더욱 활기찬 부흥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더불어 재학생들은 졸업식과 동시에 약 6 주간의 긴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1 월 

초 개강하는 날까지 배운것을 목회지에 잘 적용하는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 리빙스톤 중,고등학교. 

=> 졸업식과 종강. 

올해는 4 학년 국가시험이 끝난 후 11 월 11 일에 제 3 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82 명 모두 졸업식에 참석하여 축복된 하루를 마지막으로 당일에 식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2 학년 74 명의 학생들 모두 11 월 13 일 부터 23 일 까지 

11 개 과목의 국가시험을 잘 마쳤고 종강을 준비 중입니다. 그 외의 학년들도 

학기말 시험을 모두 마치고 이번 주 목요일(30 일)부터 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방학동안 해야할 프로젝트에 대한 준비와 이해를 위해 선생님들과 논의하며 

종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2018 년도 신입생들. 

그동안 합격한 학생들이 약 100 여 명 됩니다. 그 중에서 45 명이 Pre-fome One 

코스에 등록하여 학과공부를 미리 지도받고 있으면 동시에 학교생활을 미리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중에서도 내년 1 월초 등록을 

하게 될 학생들이 있습니다. 내년 신입생 모집은 2 개반 50-60 명입니다.  정원 

모집이 잘 이루어 지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 리빙 스톤 교사 부모 (직계가족) 초청  

이 계획은 교사들과 교사 가족들께 감사를 전하며 동시에 용기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올 해 처음으로 계획한 특별 행사입니다. 

교사들에게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하고 가족들에게는 '우리의 자녀가 이런 

학교에서 재직하며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다'는 자랑스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계획 입니다. 

저희 학교측으로서는  교사와 식구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겠지요. 

 



학생들을 모두 떠나 보내고 12 월 2 일(토) 저녁 만찬(탕가시내에서)을 갖고 

호텔을 예약하여 하루밤을 보낼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으로 

초청받아 방문하는 식구들의  여행 경비도 학교에서 도와주게 됩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리빙스톤 내부의 결속이 잘 다져져 더 큰 미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 기도제목. 

1. 탕가신학교와 리빙 스톤의 모든 스텝과 학생들의 건강하고 알찬 방학을 위해 

 

2. 선교사님들의 여행을 위해서. 

=> 박윤석 김은래 선교사 부부 

      남아공 방문 (12 월 4-14 일) 

=> 최명철 김주흥 선교사님 부부 

     미국 방문 (12 월 4- 25 일) 

=> 고태일 김진우 선교사님 부부 

     미국 방문 (12 월 4-25 일) 

 

3. 계속되는 건축을 위해서. 

=> 고등학교 기숙사 

      바닥 타일 / 창틀 

=> 교사 사택 마무리 

 

주님의 평강이 성탄의 계절 12 월을 맞이하여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2017 년 11 월 25 일  

박윤석 김은래 선교사 드림 

 


